
셰브론, 브라질에서 원유 유출
원유 제거작업 부실 주장 제기 … 허위보고 확인되면 강력 처벌

브라질 정부가 원유 유출사고를 낸 미국 정유기업 셰브론(Chevron)을 법적 처벌할 것으로 예상된다.

셰브론은 최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인근 해상에서 해저 1200m에 있는 유전의 굴착작업을 하던 중 원유

유출사고를 일으켰으며, 사고로 1일 400배럴의 원유가 흘러나와 바다 위에 기름띠가 형성됐다.

셰브론은 “사고 직후 선박 18대를 동원해 원유 제거작업을 진행했으며, 브라질 연방정부 석유관리국(ANP)

의 허가를 받아 광구 주변을 시멘트로 덮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방경찰 관계자는 “사고현장을 항공기로 둘러봤으나 셰브론의 보고와는 달리 현장에 투입된 선박은

1척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에지손 로바웅 브라질 에너지부장관은 “셰브론이 보고한 원유 제거작업과 연방경찰의 현장조사 내용이 다르

다”며 “셰브론의 보고가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면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름띠는 브라질 해안과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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